
일본 중견 면방의 신방적 시대로의 발전상 (4) 

선랜드의 사례 - OE 방적의 “온리 원”사를 적극 개발 중 

오사카에 있는 중견 방적인 선랜드는, 3년 전부터 OE 정방기로 차별화된 

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판매하고 있는 실의 품종도 조금씩 늘어나

고 있다. 현재 자체 생산된 실을 직접 판매하는 비중은 20%이고, 임방(賃紡)

이 80%로 되어 있는데, 머지않아 자체 판매량을 50% 이상으로 올리려 노력

하고 있다. 

선랜드는 이전까지 아크릴을 주로 하는 임방이 많았었는데, 해마다 큰 상

사 등으로부터의 임방이 줄고 있다. 그 동안 임방 의뢰 고객들이 생산을 해

외의 개도국으로 바꿔나가는 영향을 직접 받고 있기 때문이다. 

한편 자체 생산된 실의 판매 실적은 작년과 비교하면 줄지는 않았지만 주

춤한 상태이며, 비관할 정도는 아니고 지금 개발 중인 원사가 시행착오를 겪

고는 있지만, 개발이 성공하여 상품화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 5년은 더 걸

릴 것으로 보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. 앞으로 5년 동

안에 선랜드만이 개발한 온리 원(only one) 상품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주목하

게 된다. 다시 말하면 진지한 팬(fan)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

선랜드의 최대 과제이다. 

그 동안 선랜드가 개발한 소재들을 살펴보면, 1999년에는 낙면이 아닌 새

로운 원면으로 뽑은 에코 올골(Eco-orgel ; 환경 自嗚琴)을 비롯하여 수모, 실

크, 헴프(hemp) 등과의 혼방사, 골풀ㆍ면 혼방사, 파초 섬유ㆍ면 혼방사, 램 

울(ram wool) 100%사, 블루 리넨ㆍ면 혼방사 등과 같은 타사에서는 별로 볼 



수 없는 색다른 혼방이면서도 OE 정방기로는 뽑기 어렵다는 원사를 많이 갖

추고 있다. 

선랜드는 일본 면방 업계에서 자유스러운 발상으로 온리 원의 원사를 적

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차 알려지고 있다. 

또한 판매 방식도 일방적으로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, 고객에게 새로 개

발된 소재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. 따라서, 온리 원의 새로운 소

재가 상품화하는 데 앞으로 5년이 경과하면 상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

강조하고 있다. 

고객이 요구하면 특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1kg에 8천 엔 하는 캐시미어 

50%ㆍ면 50% 혼방사도 생산할 수 있다. 선랜드는 일본 내에서 코스트 경쟁

력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. 그럴수록 OE 방적사가 값이 싸고 품질도 조악

하다는 인식을 180도로 바꾸어, 고급 기술로 특화된 차별화 원사를 고객에게 

제시하게 될 것이다. ♣ 


